2012년 장평 성당 본당 사목지침

“순교 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사랑하는 장평 성당 교우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교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당신부로 부임한지 일년 여를 보내며 장평 성당 공동체에 조금은 친숙해 진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한해 201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본당 사목지침을 “순교 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로 정하였습니다. 주교님의 사목교서에서 드러나듯 순교 영성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뿌리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박해시절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그런 절박한 위치에서 신앙의 삶을 영위했던 신앙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 주교님 사목교서의 뜻입니다.
저는 주교님의 사목교서가 저희 본당 공동체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한 방편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라는 표현으로 주교님 사목교서의 그 깊이를 더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발전한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주었던 한국교회의 특성이, 바쁜 현실과 세태의 변화 속에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평 성당에서 보낸 1년여 가까운 사목 경험을 통해, 우리 성당 공동체는 다른 성당이 지니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참으로 하나된 친교의 공동체라는 점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정말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란 공동 운명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동 목표를 향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 안에 하나되어야 합니다. 나와 네가 어울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2년 새해를 맞으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 
1.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
2. 모든 교우들의 1인 1단체 가입
3. 예비신자 인도 및 발굴
4. 냉담 교우 회두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5. 기타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알고 나눌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2012년은 진정 “순교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하느님의 공동체인 장평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림 제 3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본당신부 이창섭 아오스딩    
